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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기름괴물과 태안의 기적

개발자 강경래(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태안의 아픈 기억인 2007년 유류피해사고를 이해하기 어려운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풀어냈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교보재를 통해 태안의 아픈 기억과 기적적으로 다시 찾은 
태안의 바다이야기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길 바란다. 

활용대상 유아 ~ 중·고등

활용시기 사계절

준비물 교보재

소요시간 30분

제작비용 약 3,000원(컬러파일 등)

표지 유류로 뒤덮힌 바다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 다시 깨끗해진 바다를 찾는 사람들



- 2 -

유류피해 당시의 모습을 보여줌. 깨끗해진 태안의 바다를 보여줌.

운영방법

1. 태안의 아픈 기억인 2007년 유류피해사고에 대해 이야기한다.
2.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어려울 수 있는 태안의 역사를 알기 쉽게 전달한다.
3. 각자의 소감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자연을 사랑할지를 이야기하고  
   약속한다.  

향후방향
-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태안의 해안생태계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는   
   동화책 모음을 만들 수 있다.
참고내용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로 불리는 ‘삼성-허베이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 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 7일 발생했다.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기름이 유출된 사고로,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해양오염 사고로 기록되었다.
예인선단 2척이 인천대교 건설공사에 투입된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을 쇠줄로 묶어 
거제도로 예인하던 중에 한 척을 지탱하던 쇠줄이 끊어지면서 해상 크레인이 바다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세 차례 충돌했다. 충돌로 인해 유조선 탱크에 있던 
1만2547㎘의 원유가 태안 해역으로 유출되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진 1995년 ‘시프린스호 유조선 좌초 사건(호남해운 소속)’보다 
유출된 기름이 2.5배나 많을 뿐 아니라 1997년 이후 10년 동안 발생한 3915건의 사고로 
인해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합친 1만234㎘보다 많은 규모다.
‘삼성-허베이스피리트’ 기름 유출 사고는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던 지역민들에게 심각한 
물질적 ·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특히 호미나 갈고리로 바닥을 뒤집거나 긁어서 그 속에 
서식하는 조개류를 잡는, 이른바 맨손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 가던 어민들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또한 원유 유출로 바닷물이 혼탁해지고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량을 의미하는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면서 인근 양식장의 굴, 김, 바지락 등의 어패류가 대량으로 
폐사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한국 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2015. 11. 
1., 송해룡, 김원제, 조항민, 김찬원, 박성철)

주의사항
-  자칫 재미 위주로 진행하다 산만해질 수 있으니, 메시지 전달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